
정몽원 회장님! 지금 해외로 나갈 때입니까?
- 생산보다 먼저, 회장이 직접 재발방지 대책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기휴가 기간입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휴가기간임도 불구하고 철의노동자를 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 노동자가 우리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지 벌써 14일째입니다. 유가족은 장례조

차 치루지 못하고 있고,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파행으로 멈춰 섰습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안전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은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측에게 묻겠습니다. 생명보다 생산이 먼저입니까?

사망사고 중대재해 이후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도 없이 외주업체를 통해 일방적으로 인터록 등 설비 조

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 주 토요일과 이번주 월요일에 걸쳐 두 차례 시도 했고, 지부와 

평택지회 간부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조합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설비 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

다. 이미 산보위 안건으로 안전조치 계획이 포함

되어 있고, 노사 합의를 통해 안전이 확인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현재 사고 원인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

고, 재발방지 대책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비부

터 손을 보겠다는 것은 안전보다 생산 재개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생산이 먼저라면, 이번 사고는 또 다시 반복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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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어제 조성현 부회장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노동조합은 조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

다.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유가족이 원하는 재발방지 대책도 없는 

상태로 무조건 말로만 사과하고, 조문부터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가족이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들은 죽었지만, 다른 누군가의 아들이 같은 이유로 또 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도 이와 같습니다. 

유가족과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재발방지가 먼저입니다. 조문은 그다음입니다.

■ 정몽원 회장님! 이제 직접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청소 노동자의 빈소를 직접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합니

다. 중대재해도 아니고, 지병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에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합니

다. 누가 더 나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최고 경영자가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어

떤 책임을 보여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일터에서 29살 청년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정몽원 회장이 이번주 해외로 나

간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이라면 묻고 싶습니다. 지금 노동자의 죽음 앞에 조문보다 더 급한 일이 있

습니까? 정몽원 회장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조문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회장이 직접 유가족을 찾아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에게 분명하게 지시하시

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을 배제한 일방적인 설비 변경 중단과 유가족이 요구하고 있는 재

발방지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하라!고 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외 일정이 아니라 그룹의 

최고 경영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결단입니다.

□ 노동조합은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휴가 기간이지만, 지부 지회 간부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장이 조합원의 생명을 지킬 수 없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멈추지 않겠습니다.


